
□ 사건의 표시 및 쟁점

 사 건 번 호  2004가단55024

 원       고  이00

 피       고  000해상보험 주식회사

 판결 선고일  2006. 2. 7.

 쟁      점
 편도1차로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

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

 결과 (주문)

 □ 원고 승소

 □ 원고 패소

 ☑ 원고 일부 승소

□ 판결 요지

○ 사건의 개요

   1. 원고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장소 부근 편도 1차로의 

1차로상을 직진 주행하던 중 소외 김00이 위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

대형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대형트럭의 좌

측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, 위 사

고로 인하여 양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.

   2. 당시 대형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주정

차금지구역이었는데, 16톤 중축카고트럭인 대형트럭은 위 도로의 절반 

이상을 점유한 상태로 전조등이나 차폭등도 켜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

있었고, 또한 위 사고장소 부근도 당시 가로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

어두운 상태였다.

○ 쟁점

  한쪽 눈이 실명상태인 운전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편도 1차



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대형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

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형트럭 운전자의 

과실비율이 쟁점이다.

○ 법원의 판단

   1.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실명으로 인하여 장애인등록이 되어 

있던 사람이었으므로 해가 진 이후에는 가급적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말

았어야 하고, 특히 위 사고장소와 같이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

어두운 장소로는 더더욱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말았어야 하며, 가사 

부득이하게 해가 진 이후에 위와 같은 장소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더라도 

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

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. 

   2. 반면 대형트럭 운전자의 경우 당시 대형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

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는데, 16톤 중축카고트럭인 

대형트럭은 위 도로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상태로 전조등이나 차폭등도 

켜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었고, 또한 위 사고장소 부근도 당시 가로

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

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불법주차한 잘못이 있다. 

□ 판결의 의미

 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, 불법주차의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불법주차의 태양

이 사고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불법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기본

과실을 30 내지 40% 정도로 보고, 여기에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정황(음주, 

무면허, 급차로 변경 또는 핸들 과대조작,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등), 불법 

주정차 차량의 상태(길가장자리 점유, 차로 침범 점유, 등화상태 등), 도로 사

정(직선로, 굴곡로, 가로등 설치 여부 등)에 따라 5 내지 20%를 가감한다.



 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불법주차한 대형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

할 것이나, 다른 한편으로 피해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

해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불법주차한 대형트럭의 운전자의 과실비율

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실비율을 각각 55%와 

45%로 산정하여 판결하였다.


